
베트남의 섬유산업 - 투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

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(世界貿易機構; WTO)에 가맹(加盟)하였고, “도이모이

(베트남어로 刷新) 20주년”을 맞고 있으며, “차이나플러스원(China plus one)”의 

첫 번째 거점으로서 2007년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, 베트남에의 사업투

자는 “투자하면 바로 달콤한 성과가 나오리라”하는 지나친 기대는 바람직하

지 않다. 

경제발전에 대하여는 2006년의 경제성장률이 목표의 8%를 웃도는 8.2%를 

달성하였고, 5년 연속 7% 이상의 고(高)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를 불안하게 

만드는 요인은 없다고 한다. 약 8,350만명의 인구 중 ‘킨족(京族)’이 약 90%

를 차지하며, 종교도 대승불교(大乘佛敎)가 약 80%를 차지하는 등 사회는 매

우 안정되어 있다. 정치적으로도 군사 쿠데타 후에 정치ㆍ사회 등이 불안해

진 타이와는 다르며, 합의제(合議制)에 따른 사회주의정치가 안정된 정권을 

운영하고 있다. 

그러면 왜 베트남에는 중기적 관점(中期的 觀點)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

가? 두 가지 이유 중 첫째는 도로, 항만, 공항 등 사회적인 인프라

(infrastructure)가 아직도 잘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. 예를 들면, 일본으로

부터의 정부개발원조(政府開發援助;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<ODA>)로 

이웃 나라 타이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‘동서회랑(東西回廊)’이 건설되어, 중국

의 다음 차례라고 할 봉제거점으로서 주목되는 중부의 항구도시 ‘다낭’이 있

는데, 일본과의 정기선편(定期船便)이 없어 다낭근교(近郊)에서 생산된 일본

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일단 육송(陸送)으로 호치민까지 운반된 다음 일본으



로 수출되는 것이 현상이다. 

둘째는 합의제로 민주적이면서 안정된 정권과도 관계가 있다. 중국과 같이 

반강제적(半强制的)으로 법률을 집행하려는 측면은 적으며, 법률면에서나 행

정면 등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

다. 그러므로 1~2년의 단기(短期)로 자본을 투입하고 빠르게 회수할 계산으

로 시작한 사업투자는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. 

도이모이 20주년이라고는 하나 시장경제화가 시작된 것은 1991년의 중월

국교(中越國交)가 회복된 후로,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된 

1994년이었다. 실질적으로는 경제개혁이 시작된지 14~15년에 불과하며, 일본

의 전후부흥(戰後復興)을 되돌아 봐도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

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. 그것을 이해하고, 3년 앞, 5년 앞을 내다보며 사업

계획을 짤 수 있다면 이곳만큼 매력적인 사업투자 대상은 별로 없다고 볼 

수 있다. ♣ 

 


